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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배성재 vs 이영표·전현무…J T BC·KBS 월드컵 중계진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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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왼쪽부터 배성재, 박지성. (사진=JTBC 제공) 2026.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동 중계에 나서는 JTBC와 KBS

의 경쟁도 서서히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14일 방송가에 따르면 JTBC와 KBS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스타 선수 출신들을 대서 내세운 중계진 명단을 발

표했다.

JTBC는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과 방송인 배성재를 메인 중계진으로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세 번째 월드컵 무대에서 호흡을 맞춘다.

박지성과 배성재는 국내 스포츠 중계에서 이미 검증된 조합으로 꼽힌다. 박지성은 월드컵 본선과 유럽 빅리그에서 축적한 경험

을 바탕으로 한 입체적인 해설로, 배성재는 안정적인 진행과 순발력으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어왔다.

JTBC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월드컵 중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캐스터 이광용, 정용검, 성승헌, 박

용식, 윤장현, 김용남, 해설위원 김환, 박주호, 이주헌, 김동완, 이황재, 황덕연 등 15명의 중계진이 현지 중계에 나선다.

KBS는 방송인 전현무와 축구 대표팀 출신 이영표, 아나운서 남현종이 메인 중계진으로 내세웠다. 전현무는 이번 북중미 월드

컵으로 축구 중계에 도전한다.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 당시 KBS 캐스터로 합류한 그는 재치 있는 입담과 순발력 있는 진행

으로 여자 역도 경기를 현지에서 전달했다.



[서울=뉴시스]전현무, 이영표, 남현종(사진=KBS 제공) 2026.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시 전현무가 중계한 박혜정(고양시청)의 경기는 인상에서 8.42%, 용상에서 14.14%의 시청률(닐슨코리아 기준)을 기록하

며 지상파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전현무와 호흡을 맞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이영표는 정확한 승부 예측과 돌직구 분석으로 '족집게 해설가'로 불린다. 깊이

있고 생동감 있는 해설로 현지 경기장과 안방을 연결할 예정이다. '축구 마니아' 남현종 아나운서는 안정적인 진행 능력으로 힘

을 보탠다.

여기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아스널 출신 박주영은 이번 월드컵으로 첫 해설에 나선다. K리그부터 해외 축구

등 폭넓은 식견으로 경기의 맥을 짚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대표 출신 김신욱, 조원희과 유소년팀 출신 정우원도 해설위원으

로 나선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중계는 JTBC와 지상파 3사의 이견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JTBC는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

파 3사와 재판매 협상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KBS와 중계권료 140억원에 협상을 타결했다. 반면 MBC와 SBS는 재무적 부담

등을 이유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개국 이래 처음으로 월드컵 중계에서 제외됐다.

JTBC가 2032년까지의 동·하계 올림픽과 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확보한 만큼 지상파 3사는 향후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은 오는 6월11일(현지시간) 개막한다. 캐나다·미국·멕시코 3국이 공동 개최해 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참

가하고 총 104개 경기가 치러진다. 대한민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체코와 A조에 편성돼 6월12일 오전 11시(한국시

간) 체코와 첫 경기를 치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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